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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는 다양한 기존 모형들을 검토한 다음 새로운 분석모형

인 시장모형을 제시하고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우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기존 분석모형을 비판적으

로 검토하고 새로운 분석모형을 제시하는 이론적 접근방법과 함께 실증분석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론적으로 기상정보량의 제공에 의해 기업의 한계비용이 감소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증가에 의해 사회후생이 증가된다. 본 논문에서 분석대상인 도매 및 소매업종의 경우 기상정보량 1% 증가

에 의한 한계비용은 0.101% 감소하고 그에 따른 사회후생 증가분은 2017년 기준 1조 2,47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숙박 및 음식점 업종의 경우 기상정보량 1% 증가에 의한 한계비용은 0.218% 감소하고 그에 따

른 사회후생 증가분은 2017년 기준 총 매출액의 3,085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기상정보의 경제

적 가치는 상당히 큰 것으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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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various existing models that analyze the economic 

value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to present a new analysis model, a market model, and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economic value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in the Korean service 

industry using the market model. The research method of this paper will basically use empirical 

analysis along with the theoretical approach to critically examine the existing analytical model of 

economic value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and to suggest a new analytical model.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oretically, the marginal cost of firms is reduced by providing the amount 

of weather information, and social welfare is increased by the increase of consumer and producer 

surplus. In this paper, the marginal cost of 1% increase in the amount of weather information 

decreases by 0.101% and the increase in social welfare increases by 1,247billion Won in 2017. On 

the other hand, in the accommodation and restaurant sectors, the marginal cost due to a 1% 

increase in weather information decreased by 0.218%, and the social welfare increase increased by 

308billion Won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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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상기후 현상의 예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재해

에 의한 막대한 규모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

여 이상기후 현상의 시․공간적 분포와 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상재해의 형태는 가뭄이나 

집중호우와 같은 물순환의 불균형에서부터 이상고온과 

한파와 같이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 등 다

양하다. 이상기후가 심화될 경우, 산업 및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

류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상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기상기술의 점진적인 향상이 기대되는 만큼 이상

기후에 대한 예측정보의 생산이 절실하다. 신 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 측면에서 이상기후 현상의 빈번한 발생에 

따른 위기를 새로운 산업 발전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

는 범정부적 차원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의 영향은 생태계는 물론 의식주 등 생활 산업부문 전반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상산업의 대상과 시장이 더

욱 커지고 있다.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전 세계의 주요 

농작물의 작황을 정확히 예측하여야 되는데 이를 위해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한편 산업별 기상 예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무더

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냉난방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전력과 에너지 수요도 증가하므로 관련 산업에서 생산

재화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상

예측이 필요하다. 금융산업의 파생상품시장에서는 기후

의 불확실성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risk)을 분산시키기 

위한 날씨 관련 파생상품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기

상정보의 예측력, 정확성, 정보획득 원천의 다양성에 대

한 지속적 지원 필요하다. 기상정보는 그 활용분야가 갈

수록 확대되어가고 있고 기상관측 정보의 획득 원천도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상/재해정보는 국가의 기간 

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측력,  정확성, 정보

획득원천의 다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

이다. 그밖에도 기상정보는 다양한 경로를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선행연구[1]은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

고 발생 빈도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기상예

측을 위한 다양한 분석모형이 개발되었는데 그 중에는 

신경망 및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기상을 예측하는 모형

을 제시하기도 하였다[2].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된다. 

1987년 세계기상기구(WMO) 자료에서 기상정보의 투

자 가치는 투자액의 10～20배에 이르고 1996년 미국 

상무부 자료에서는 미국 GDP 중 날씨에 민감한 산업이 

무려 42%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나

라에 적용할 경우 약 52%의 산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은 

기상산업에 대한 투자활동과 부가가치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기상청이 기상정보를 무료 배포함에 따라 ‘공

공재인 기상정보는 무료’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어 기

상정보의 전체가치가 평가절하 되어 왔다. 2008년 제2

회 기상산업정책포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기상정보

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조사결과 한국이 

44원 미국이 19달러로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국

민들을 대상으로 기상정보 경제 가치에 대한 인식정도

를 분석한 결과 기상정보 생산을 위해 투입된 비용과 정

보사용으로 얻은 편익의 비율이 1:0.67로 나타나 미국, 

호주 등의 약 1:4의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상정

보 유료사용에 대한 인식저조는 기상분야의 대규모 투

자와 기상산업의 활성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

는 다양한 기존 모형들을 검토한 다음 새로운 분석모형

인 시장모형을 제시하고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우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

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기본적

으로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기존 분석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분석모형을 제시하는 이론

적 접근방법과 함께 실증분석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과 유사한 주제의 선행연구[3,4]에 대한 본 논

문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기

상정보 활용의 경제적 가치 산정 분석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미시경제학의 시장모형을 이용한 후생분석

(welfare analysis)을 수행한다. 현재까지는 비시장재에 

대한 경제적 가치 산정을 위한 조건부가치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를 이용한 연구들이 

많았으나[5-7] CVM 고유의 약점인 응답자들의 성향에 

의한 편의(bias) 때문에 문제가 많다. CVM 설문에 응답

한 개인들이 해당 비시장재에 대하여 선호하지 않는 경

우 자신의 진실된 지불의사가격(WTP)를 왜곡되게 표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상의 경우 응답자들의 기

상정보에 대한 평가가 위치에 따라 큰 차이를 두는 반면 

기상예보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응답자의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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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와 종사업종을 고려한 CVM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

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장 모형에 기초한 후생분석은 기상정보 활

용의 경제적 가치를 시장 자료(market data)를 이용하

여 산정함으로써 가상적인 설문조사에 기초한 방법보다 

연구결과가 과학적이고 신뢰도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정보 활용의 척도를 나타내는 기

상정보량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기상정보의 연구

에서 활용도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정보량()을 기상정보의 정확도(: Accuracy)와 

활용도(: Usage)의 곱으로 표현하여 기상정보를 정량

화하여 분석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외식업과 관

광․레저업의 생산함수에서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투입

량과 함께 기상정보량 변수를 해당 업종의 생산액 등의 

결정요인으로 포함하여 추정하게 될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1장의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기상

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

사를 정리한다. 3장에서는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산정

을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산정을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5장에서

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분석모형의 활용방안과 정책적

으로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 제시하게 될 것이다.  

   

2.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2.1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산정 방법론에 대한 해외 

연구동향 분석

우선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분석모형이 

있는데 이와 같은 유형의 모형은 크게 개인 차원에서 분

석하는 모형과 산업 차원에서 분석하는 모형으로 구분

된다. 개인 차원에서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

는 접근방법에는 의사결정론(decision theory)에 근거

하는 분석모형으로는 비용-손실 모형(Cost/Loss 

Model)이나 이익-손실 모형(Profit/Loss Model)을 들 

수 있다. 이익-손실 모형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기상정보에 의한 대응행동의 수준은 기상예보 제공

자에 의해 제시된 객관적인 정확도가 아니라 경험으로

부터 누적된 의사결정자 자신의 주관적인 예보 신뢰도

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 제공된 기상정보와 의사결정자

의 주관적인 예보 신뢰도를 파라미터로 갖는 의사결정

함수를 정의한다. 기업은 투입비용 대비 이익의 극대화

를 추구한다. 

이익-손실 모형의 장점은 일반기업의 기상정보 사용

자들에게 기상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의 경제적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기

업 및 산업마다 상이한 비용-수익 구조에 따라 기상예보 

가치가 차별화 될 수 있다. 

간단히 이익-손실 모형의 골격은 의사결정함수로 대

변된다. 

  

exp


                 (1)

단 여기서 =최종 의사,  ≦  ≦  , =악 기상 

발생확률. 악 기상 발생확률에 따라 적극적이거나 소극

적인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1에 가까울수록 소극적인 

전략을 나타낸다. 

한편 제품준비량(Pr)의 결정함수는 다음과 

같다. 

Pr  min max min  × 

단 여기서 min= 악 기상 발생 시 최소 제품 수요량 

max= 악 기상 발생 시 최대 제품 수요량. 

만약 어떠한 기상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

한다면 의사결정자는 (2×2) 이익-손실 상황에서 두 가

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즉, 항상 최소의 준비를 하거

나 항상 최대의 준비하는 것이다[8]. 그러나 이 경우에

도 의사결정자는 과거 경험 또는 데이터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악기상의 발생 빈도, 즉 기후학적 확률정보 π를 활

용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고자 할 것이다[8-10]. 

2.2 국내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첫째,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odel: CVM)도 개인 차원에서 비시장재에 대한 지불

의사 가격을 설문하는 방법을 이용하므로 개인 차원의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기법으로 볼 수 있

다. CVM은 공공재와 비시장재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이다. 공공재의 가치측정 방법에는 크게 현시선호에 의

한 측정과 진술 선호에 의한 측정이 있다. 현시선호

(revealed preference)에 의한 가치측정은 시장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소비행위를 분석하여 공공재의 대체

재 가격으로부터 가능한 혹은 검증이 가능한 원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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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공공재의 개별 편익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공

공재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실제 소비행위를 분

석하여 공공재의 편익을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잠재적 이용자나 이해당사자에게 설문을 총해 해당 공

공재에 대한 지불의사를 물어 공공재의 가치를 측정하

는 진술 선호(stated preference)에 의한 측정방법인 

조건부가치측정 방법이 있다[11,12]. 

다음으로 산업 차원의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산

정하는 모형이 있다. 이는 산업 차원에서 기장정보의 경

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모형은 산업 자료를 이용하여 경

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접근방법이다. 특정산업의 수요함

수와 공급함수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기상정보의 경

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접근방법이다. 

3.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산정을 위한 분석 모형 

3.1 기상정보량에 대한 정의 

본 연구에서는 기상정보량()을 기상예보의 정확도

(: )와 기상예보의 활용도(:  )의 곱

으로 정의한다. 

         ×                          (1)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기상정

보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 가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상정보량 또는 기상정보 소비량

을 기상예보의 정확도와 기상예보의 활용도의 곱으로 

정의한다.   

기상정보량을 정량적 지표로 나타내는 이유는 기상정

보량이 증가하는 경우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예로서 기상정보량()이  만

큼 증가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만큼 증가한다

면 기상정보량의 증가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로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3.2 시장 모형을 이용한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산정 

기상정보의 정확성이 제고되는 것을 전통적인 시장 

모형에서는 기술진보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기상정보의 정확성이 제고되면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의 요소비용(factor cost)이 감소하고, 요소비용의 

하락은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되어 시장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시장균형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모두 증가하여 사회후생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상정보의 정확성이 제고되면 사회후생이 증가하게 되

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핵심 내용인 사회후생의 구성

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후생()은 소비

자잉여(: Consumer Surplus)와 생산자잉여(: 

Producer Surplus)로 구성된다. 

                                (2)

소비자잉여()는 소비자의 재화소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의 실질가치와 소비자가 재화소비를 위하

여 시장에서 지불하여야 되는 시장가치의 차이를 의미

한다. 생산자잉여()는 생산자(기업)이 재화생산을 통

해 시장에서 수취하는 시장가치와 생산자가 재화생산을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한계비용의 차이를 의미한다. 

Fig. 1. The Effect of Raising the Accuracy of 

Weather Forecast on Social Welfare 

기상정보의 제공에 의한 사회후생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Fig. 1은 기상예보를 이용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시장을 이용하여 기상예보의 경제적 가치를 산

정하는 분석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기상예보가 없는 경우 사회후생에 대하여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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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그림에서 기상예보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재화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차점(B)에서 시장균형

이 달성되고 있다. 기상예보가 이용되지 않는 경우 소비

자잉여는  이며, 생산자잉여는 로 측정되며 사

회후생()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된다.

  

다음으로 기상예보가 제공되는 경우 사회후생의 변

화는 다음과 같다. 기상예보가 제공되면 기업은 기상예

보를 활용하여 기상에 맞는 재화생산을 할 수 있게 되

는데 이는 요소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좀 더 낮은 가격

에 재화를 생산할 수 있어 공급곡선은  ′으로 이동하

게 된다. 기상예보가 제공되는 경우 시장균형가격은 

에서 으로 낮아지고, 시장균형생산량은 에서 

으로 증가한다. 시장균형가격의 하락은 소비자잉여

를 증가시키는데 기상예보가 제공되는 경우 소비자잉

여는 로 증가하게 되며, 생산자잉여는 

 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상정보 제공 후

의 사회후생()은 다음과 같다.

                  (3)

궁극적으로 기상예보 제공에 의한 사회후생의 증가 

규모는 다음과 같이   로 측정된다.

       

   

   

   

  (4)

4.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산정을 위한 실증분석  

4.1 실증분석 모형 

특정산업에 대한 기상정보의 활용은 해당 산업의 요소

비용을 낮추어 시장공급곡선을 우측으로 혹은 하향 이동

시킨다. 단지 문제는 기상정보량이 증가하는 경우 어느 정

도 요소비용을 낮추어 재화의 한계생산비용을 낮출 것인

가 추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차원의 생산함수

를 추정한다. 이 방법은 특정산업에 대한 생산함수에서 기

상정보량()을 생산요소의 하나로 포함시켜 생산함수를 

추정하는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5)

단 여기서  = 재화 생산량,  = 규모계수,  = 노

동투입량,  = 자본투입량,  = 기상정보량, 

식 (5)에 자연대수를 취하면 추정방정식 (6)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ln  lnln lnln          (6)

본 연구의 핵심은 추정계수  의 추정 값이 될 것인

데, 의미는 기상정보량이 1% 증가하는 경우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나타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상정보량은 일종의 공공재로서 기상당국에 의해 제공

되므로 기업이 선택하는 변수가 아니고 통상적인 규모

계수에 속하는 외생변수라는 점이다. 약간의 도출과정을 

통하여 비용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1)

  






 


           (7)  

한계비용(Marginal Cost: MC))은 비용함수에서 생

산량()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하여 도출할 수 있다[13]. 

비용함수에서 비용을 기상정보량에 대하여 편도함수를 

구하면 기상정보량의 생산성이 측정된다. 계수 는 산

출고의 기상정보량 탄력성을 나타내며, 추정계수의 의미

는 기상정보량() 1% 증가에 의한 산출고의 % 증가분을 

나타낸다.

4.2 자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인 도매 및 소매업종

과 숙박 및 음식점 업종의 생산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는 각 업종의 노동투입량()과 자본투입량() 및 산출

량() 자료와 함께 기상정보량() 자료가 이용되었다. 

노동투입량 자료는 업종별 종사자 수로 측정되었

고, 자본투입량 자료는 업종별 건물연면적(㎡)로 측정

1) 비용함수는 기업의 비용극소화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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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기상정보량()은 기상예보의 정확도(: 

)와 기상예보의 활용도(: )를 이용

하여 다양한 조합으로 정의하여 추정하였다. Table 1

에는 기상정보량의 유형별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기상예보의 정확도는 강수예보 정확도(%)로 측정되었

으며, 기상정보의 활용도는 기상청 홈페이지 방문횟수

(천 회)로 측정되었다.

Table 1. Measurement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year   ×
1997 456 　 　

1998 1,137 　 　

1999 2,003 　 　

2000 4,679 　 　

2001 9,266 　 　

2002 16,832 　 　

2003 22,355 85.1 19,024 

2004 37,065 85.4 31,654 

2005 55,538 85.5 47,485 

2006 66,579 85.2 56,725 

2007 75,377 85 64,070 

2008 79,751 88.3 70,420 

2009 92,827 91.9 85,308 

2010 125,359 89 111,570 

2011 140,468 90.7 127,404 

2012 148,098 92.1 136,398 

2013 162,807 92.8 151,085 

2014 157,921 91.5 144,498 

2015 195,172 92.2 179,949 

2016 253,232 92 232,973 

2017 229,807 91.8 210,963 

=Meteorological Agency Homepage(thousand man)

=Precipitation Forecast accuracy(%)

4.3 추정결과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인 도

매 및 소매업종과 숙박 및 음심점 업종의 경우 산업 생

산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Table 2에 정리된 바

와 같다. 도매 및 소매업종의 경우 기상정보량()은 활용

도()가 가장 추정결과의 설명력이 높아 활용도 자료가 

기상정보량 변수로 이용되었다. 한편 숙박 및 음심점 업

종의 경우 활용도()와 정확도()의 곱이 기상정보량 

변수로 이용되었다.

추정결과, 본 연구의 초점인 기상정보량이 산업 산출

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기상정보량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종의 경

우 기상정보량의 생산성은 0.101로 측정된 반면 숙박 

및 음식점 업종의 경우 기상정보량의 생산성은 0.218

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숙박 및 음식점 업종이 도매 및 

소매업종보다 기상정보의 생산성이 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나 직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2. Estimation Results of Industry Production 

Function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Accommodation and 

Restaurant Industry

log()
0.951** 1.124***

(2.168) (4.406)

log( )
0.720*** 0.372** 

(3.189) (2.718)

log( )
0.101*** 0.218***

(4.227) (6.415)


-8.234* -7.377** 

(-2.032) (-2.515)

  0.975 0.978

   219.629 165.697

Obs. 21 15

 -40.68908 -42.07399

 1.293301 1.440022

Note:  denotes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denotes Durbin Watson statistic. 

4.4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추정결과  

상기 Fig. 1에서 기상정보량의 제공에 의해 기업의 

한계비용이 감소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

여의 증가에 의해 사회후생이 증가하는데 그 규모는 그

림에서 (  )의 크기로 측정된다. 본 논문에서 

분석대상인 도매 및 소매업종의 경우 기상정보량 1% 증

가에 의한 한계비용은 0.101% 감소하고 그에 따른 사회

후생 증가분은 2017년 기준 총 매출액의 0.001011%에 

해당하는 1조 2,47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숙박 및 음식점 업종의 경우 기상정보량 1% 증가

에 의한 한계비용은 0.218% 감소하고 그에 따른 사회후

생 증가분은 2017년 기준 총 매출액의 0.002184%에 

해당하는 3,085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상정

보량의 제공에 의해 기업의 한계비용이 감소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증가에 의해 사회후생

이 증가된다. 본 논문에서 분석대상인 도매 및 소매업종

의 경우 기상정보량 1% 증가에 의한 한계비용은 

0.101% 감소하고 그에 따른 사회후생 증가분은 2017

년 기준 1조 2,47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숙박 및 음식점 업종의 경우 기상정보량 1% 증가

에 의한 한계비용은 0.218% 감소하고 그에 따른 사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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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증가분은 2017년 기준 3,085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히 

큰 것으로 입증되었다. 

본 논문에서 국내 기상정보에 대한 정량적인 경제적 

가치 산정 결과는 기상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환기

시키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기상정보의 가치를 정량화한 분석결과는 

기상정보활용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 기상예보의 가치 평가로 기상에 대한 투자가 증가

하고 기상예측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기상산업 정책 및 추진전략 등 향후 기상산업 정책수립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본 논문의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후속 연

구로는 더 많은 산업에서 기상정보량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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